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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한 인력 신속 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설치된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신속히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트라우마 상담, 산재보상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한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직업 트라우마센터에서 상주 전문인력(2명)을 배치
하여 유가족 및 동료 직원 등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보상 담당 직원(2명)이 상주하며 산재 상담을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지방관서인 목포지청에서도 담당자(2명)가 현장에서 유가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유가족이 최대한 불편함 없이 사고 수습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김문수 장관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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